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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발훌 (금요찬양집회)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롬 1:18~3:2이한 

후 ‘'01제는’염 3:2])이라는 말로 하나돼 의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열린 새 시대에 대해 말하였다(롬 

3:21~22 ; 고후 5:16~18). 하나님의 의는그리스 

나타난 하나님의 의 도를통째 계시되었으며 또율법과선지자들 
(로마서 3:21-31) 에게증거를받은것은기적이다. 이 하나님의 의 

는 율법이 아닌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 

즉， 메시아가오셨고천국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의가나타난 이 세 가지의 소식은하나 

님께서 인간과 새로운 관계를 세우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롬 3:23~24).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던 옛 시대가이제 하나님의 의로통치함을받는새 시대로 연결된 것이다. 

운뢰늪 ‘의’와 ‘죄’를인간의 한속성으로이해하기가쉽다. 그러나이것은정말로잘 

못될의핵다.껴않이 죄를바라부는 견해는 인간의 내면성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 

다4않윷보꽤화도릎붙들고있는악한세력이디{롬 3:23). 찍’ 는인간의 어떠한마음 

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새 위치를 부여해 주시는 객 

관적인 능력이다. 그러므로 찍’ 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롬 3:26~2η. 하난님의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정반대의 입~에 었다. 율법은 항상 인간에게 요구한다. 그러 

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새 세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 

음흘;원할 뿐이다. 하나님쩨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행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율 

법의 준수여뷔행위)는 끽’ 에 전혀 영향을줄수 없다. 물론하나님께서는율법 안에 당 

신의 뭇을 나타내셨다. 율법이 복음에 의하여 폐지된 것이 아니대마 5:1η. 댐l는뀐 

關화단님우로분턱 의가 나타났으뾰말h운뢰의 셀t된능간Z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브}울의 대답은율법을통해서가 아나라，오직 복음을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하나님을통해서 이루어진다는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을 떠나서 계시되고 임하셨음을 단호하게 주장하는 것이 결코 율 

법을무시하거나 없애버리려는것01 아니다. 오히려 뻗은구약을가리켜 율법과선지 

자로 표현하고 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전하였으며 때가 차매 그리스도 

를 통하여 이제 나타난 것이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주제(롬 l:tη인 믿 

음으로 의로워진 자 의 모습을 구왜합 2:4)에서 찾았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좋은 예다{롬 4:3 ; 창 15:6). 율법과，선지i자들은율법을통하여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 반， 

대로 중거하고 있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믿음으혹 하나님의 의는 나타난다. 인캘. 

의늘갚갇-0 1 탤어 낸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속성만이 씨다. 하나님의 의는 빡님 r 

으로부터 임한 것으로서-01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 

타나신 실훨l단쩔￡ζ댄. 

하나님의 진노가 이전 시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신 펙’ 

도 새 세대의 특성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롬 1:1깨.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며 또 하나님의 의가우리 안에 어떻게 실폰하 

고 있는가?하나님의 의는율법을통하여 성취되는 찍’ 와는정반대디; 또한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전혀 혼합되지 않고 임하였다{롬 3:28).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 

의 의는 율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의와 상당히 대조적이대롬 3:2D. 이것은 인간이 자 

싣외환요로하나님의-와에 이를수 있는어떤 방법을말하는것이 아니라율법으로도 

또 율법을→떠나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스스로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단. 행」뀔의 

의늪외E녀딸뚫동빼 계시되었고 01 세싱에 임동}셨다 

그들도 우리처럼 집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톨 추뭘(26월)， 장예민주뭘 

진정한 장애는 육체의 어떤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 

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더욱 주변을 돌아보 

。바 합니다(요일 5:1). 죄인인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절실하듯 그들에게도 예수 

님이 절실합니대롬 10:13). 

[ *댐 주없6웰 짧예배 시 2009던 제2차 혐 및 세례식염01세래샘 헐 3시 갈릴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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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빼 

LET USARISE AND GO UP TO BETHEL 
(J)Then God said to Jacob, ‘'Arise, go Up to Bethel and live there, and make an altar there to God, 

who appeared to you when you fled from your brother Esau." ... (4)SO they gave to Jacob 

all the foreign gods which they had and the rings which were in their ears, 
and Jacob hid them ~nder the oak which was near Shechem. (5)As they journeye찌 

there was a great terror upon the cities which were around them, 
and they did not pursue the sons of Jacob. 

(Genesis 35:1-5) 

J acob the sM |saac and Rebekah and the pat 「ia 「Ch of 

Israel , had a troubled life. After deceiving his brother and 

father, he was forced to leave his homeland of Canaan because 

his twin brother, Esau , planned to kill him once their father died . 

On his journey to stay with his uncle Laban , his mother ’s 

brother, God met him in a dream. God confirmed to Jacob the 

Abrahamic covenant and also added the promises of giving and 

returning him to the land he now stood upon, and His presence 

with Jacob, wherever Jacob would go(Gen . 28 : 13 ~ 15). Jacob 

named the place where this happened Bethel , "He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Bethel ; howÇlver, previously the name of the 

city had been Luz"(Gen . 28 :19) . Bethel means house of God. 

After worki ng, marrying, and having child ~en in his uncle ’s land, 

Jacob was called by God to return to Canaan . Jacob came back 

to the land of Canaan , but not to the place of Bethel . While he 

dwelt in Shechem, two of his sons massacred and looted the 

city over their sister Oinah ’s defilement. Their actions caused 

serious trouble for Jacob. He was afraid that the other cities of 

Canaan would retaliate and destroy him and his household. He 

was in trouble again . 

In .his trouble , God called Jacob to go back to Bethel , "Then 

God said to Jacob, ’Arise, go up to Bethel and live there, and 

make an altar there to God, who appeared to you when you fled 

from your brother Esau ' ''(Gen. 35 :1) . God called the wanderer to 

return. He called Jacob back to a place of dedication . God calls 

us to return to Him, "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

laden, and 1 w ill give you rest " (Mt. 11 :28) . Bethel was the first 

place that Jacob rested on his journey away from Canaan . He 

met God there, and heard His voice and saw heaven and earth 

joined together by a ladder with angels coming up and down. It 

was here that God gave Jacob His promises. It was here that 

Jacob gave God hi? vows . Jesus wants us to come back to our 

place of commitment. He wants us to dwell with Him in God 's 

grace. Please open your heart and mind to hear God’s call . 

In his trouble , Jacob consecrated his life, " So Jacob said to his 

household and to all who were with him, 'Put away the foreign 

gods which are among you, and purify yourselves and change 

your garments'''(Gen . 35 :2) . Jacob’s conviction to go to Bethel 

brought action . He heard God's vöice and decided to cleanse 

himself and his household. His motives were so sincere that he 

even instructed his family to change their clothes! As God's 

children , we need to honestly look at our daily lifestyles and 

change things . We need to get rid of the strange plans , 

attitudes, and . words that have crept into our lives. We need to 

sanctify ourselves for God 's work. Are you convicted enough to 

make a change? Please make sure that your position in Christ is 

holy. 

In his trouble, Jacob listened to God, "and let us arise and go 

up to Bethel , and 1 will ma ke an altar there to God , who 

answered me in the day of my distress and has been with me 

wherever 1 have gone" (Gen . 35 :3) . Jacob followed God’s word . 

He wanted to worship God . He wanted to dedicate himself to 

God . He wanted to see and meet God. and do what God 

wanted him to do. He acted personally and publicly. He had no 

shame. He knew that he had made a mistake. He didn ’t wallow ‘ 

in self-pity and gu ilt, but rather repented and moved toward 

God . He honored God and acknowledged His presence in his 

life . 00 you listen and go after God? 00 you remember that 

Jesus is always with you? Jesus says , “ If anyone wishes to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Mt. 16:24) . Please listen to God and remember 

He is always with you . 

In his troubl 'e, God blessed Jacob. God knew Jacob’s heart. 

God saw Jacob’s actions . God heard Jacob’s prayer. The Bible 

tells us, “ So they gave to Jacob all the foreign gods which they 

had and the rings which were in their ears, and Jacob hid them 

under the oak which was near Shechem. As they journeyed, 

there was a great terror upon the cit ies which were around 

them, and they did not pursue the sons of Jacob " (Gen . 35 :4~ 5). 

God made the pathway to Bethel safe for Jacob and his family. 

The impact of Jacob’s return was amazing! God is always with 

His children. There is not a trouble in the world that can block 

His blessing . Please turn to God and trust Him. 

My dear friend , since Christ resurrected we can look forward 

to our resurrection . This is a beautiful goal. Please wa~ch over 

your family life and give up your strange ambitions and gods . 

Even if you have enemies within your community, do not be 

afraid to go up to God in Christ Jesus. Jesus is calling us back to 

Bethel , and responding will impact others for God . Let us 

practice our faith , for Jesus is alive and He promises to 

resurrect us to eternal life in heaven. Let us rise and go up to 

Jesus Christ . Amen .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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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훌 쭈밀 설교 

I c~，음주일 셀교 l 

/멀어나 뱉웰훌 롤라，}X} 

(l~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뻗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llt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 (4)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라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캠 근처 상수리나무 야래에 묻고 (5)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샤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틀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꾀생판옥사 

(창세기 35:1-5)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 그는 고향 가나안을 떠나야만 했습니 

다. 쌍둥이 형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신을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 

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삼촌 라반을 찾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며 지금 그가 서 있는 땅을 그에게‘주고 그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창 

28:13~15). 야곱은 그곳을 벨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곳 이름을 벨엘이 

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창 28:19). 벤엘은 하나님의 집 

이라는 돗입니다. 삼촌 집에 머물면서 일하고 결흔하고 자녀들을 낳은 후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셔서 가나안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곱은가나안땅으로돌아갔지만그곳은뻗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세캠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 여동생 디나가 더럽힘을 당한 일로 인해 그의 두 아들 

이 그 성 주민들을 죽이고 노략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야곱에게 큰 근심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다른 주민들이 그 

와 온 기족들에게 보복해 죽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또 다시 곤경에 빠 

지고말았습니다. 

뻗엘로올라가라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고 벤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 

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 

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 

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창 35:1). 하나님은 방황하는 그를 

향해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헌신의 장소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8). 멤엘은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여행하는 중에 처음으로 쉬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며 땅 

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 

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약속의 장소 

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하나님의 부르심 

을들으시기바랍니다. 

삶을정철하게하라 

곤경에 빠졌을 때， 야곱은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창 35:2). 멤엘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의 확신은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신과 집안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로 결단했 

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옷을 바꾸어 입으라고 지시했을 정도로 그의 

동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정직하게 자 

신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합당하지 않은 계획과 태도 언어들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 

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 

킬 만큼 여러분은 확신에 .착‘있습.녀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서 있어 

야 할 곳은 거룩한 곳임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음성을들으라 

곤경에 빠졌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창 

35:3).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개인적이면서도 공개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연민과 죄책 

감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 

을 경외했고 그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쫓아갑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 

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띠를 

것이니라’(마 16:24) 빨많뭘態i절종하고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은총을받으라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야 

곱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행동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들으셨습니다. 성경은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모 

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캠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 

가 없었더라끼창 35:4~5).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멤엘 

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귀환이 미치는 영향력이 참 

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막을 수 있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 

아가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 

을 돌아보고 자신의 헛된 욕망틀과 우상들을 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 

러분의 공동체 안에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순님은f뢰엔건l 벨엘록~돌안좋꽉쿄분‘ 
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응답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 

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청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시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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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 

가 나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 

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예 

언하였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사 11:1 - 2). 

손이 되겠느냐." (막 12: 37). 만약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 

고 한 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예수님은 밝히신 것이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젤 34:23-24). 예수님 당시의 종교지도자들도 다윗의 자 

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르쳤다.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에는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다. 다 

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은 맞지만 이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 메시아 

를 대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였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건만 평범한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을 연구하던 전문가들조 

차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메시아의 아버지가 누구냐? 메시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 

로 오신 것은 다윗의 가문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다. 성경의 여러 곳을 참조해 볼 때 다 

윗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소위 말하는 선인이나 의인은 찾기 힘들다. 오히려 입에 

담기 거북한 죄와 자신들이 그토록 멸시하던 이빌벤들이 다윗의 계보에 있었다. 메시아이 

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요 17: 12). 

그런데 서기관들은 인간적인 측면묘띨 강조하며 예전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누혔던 

강력한 왕국을 회복할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며 이러한 사실을 백성에게 가르쳤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경을 왜콕한 가르침들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낮고 천한 말 구유의 예수님과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세상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예수님과 화려하게 장식된 십Ã}가묘띨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은 하 

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십자가가 좋다고 말만 할 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메시아를 보면 안 된다. 현대 교회에 존재하는 외식된 종 

교지덮}들의 가르침에 속기 때문이다. 다윗의 Ã}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지 

예수님은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 극히 낮고 천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의 자손이라 하느냐!' (막 12:35). 서기관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 사랑을 깨닫자(막 10:47 ; 행 2:30 ; 마 5:44).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닌 

르쳤다. 메시아는 분명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마 1:1; 롬 1 :3).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빌 2:10-11 막 

의 아버지가 다윗은 아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의 아버 

지가 다윗이라는 혈통적 측면묘F을 강조하여 가르쳤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서기관들의 잘 

못을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 지적하셨다(막 12:36 ; 시 110:1 ; 행 2:34-36). 다윗의 고 

백대로라면 다윗은 자신의 자손에게 주님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 따라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는 하지만 메시아의 아버지가 다윗은 아니었다. 예수님은 연이어 서기관 

들의 가르침을 반박하며 질문을 던졌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 

14: 62).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대막 1:11, 8:29, 9:7, 

14:61). 내 삶의 주인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윗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인 

간적인 가치에 매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자. 죄로 얼룩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사료L을 찬행}자.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 

람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찬 92장).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μM벅 4 .. 45)에서 상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웰c:=--...천 7，1 Î I 캘껄 

롤i확 죠1인을 ~I용하~1는 주남의 은총 

유교 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어른을 공경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동기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가장 올바른 삶이 

라고 배워왔다. 1964년에는 해병대에 입대한 이후 강한 훈련과 명령， 그리고 복종만이 존재하는 특수한 군생활에 길들 

여졌다. 군생활 경험은 제대 후 객지에서 겪어야 했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언젠가는 성공하여 고향에 돌 

아가는 것묘에 내 인생의 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십자가’ 란 띠를 두른 사람이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 

다. 그때 나는 ‘멸쩡히 생긴 사람이 할 일이 그렇게 없소? 그 좋은 예수，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라고 핍박하였다. 또 

언젠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세요꾀며 전도자가 찾아와 전도지를 건내 준 적이 있었다. 그때 역시 나는 전 

도지를 팽개치며 “바쁜 사림에게 말 걸지 말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폭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기적이고 죄 많 

은 나를 예수님은 찾아 오셨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나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가족들에게 생긴 일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주님의 섭리임을 깨달았다. õ}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가장 큰 괴로움은 조상제사 

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친척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일이었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많았다. 그 

때마다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하여 주셨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나를 바쳐 주님께 복종하며 순종으로 믿음을 지키겠다고 또 한번 기도 
하며 다집한다(마 26:42). 예수님의 순종함을 본받아 복음 요베서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 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 46: 1)고 고백한다. 그리고 항 
상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죄인인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30여 년 믿음의 길을 걸어오 

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일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부였던 저에게 주님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 

시고 마음속에 되새기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부족한 저에게 유치부 에린 영혼을 맡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티 없이 맑은 천사 같은 어린이들과 예수님 요써서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 매주 벅찬 마음 

에 사로잡힘니다. 어린 영흔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 천국일꾼들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간 

구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매순간 저의 길을 주님 

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아멘 
주병장 

(장로， 유치부부장) 

늘 71도학며 

나자전을 부인하고 

처음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등록은 했지만 믿 

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오고갈 뿐이었 

고， 결국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와는 점접 멀어 

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효규석에는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이 늘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교회 다니기를 희망하는 이웃을 전도하 

게 되면서 마침 시간적 여유가 생긴 저도 함께 다 

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새가족양육부에서 

성경말씀을 배워가면서 최대한 놓치지 않고 이해하 

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일에도 틈틈히 성경을 읽었 

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 

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이 생겼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은 기도하도록 시키셨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 

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구하고 매달리는 과정에 

서/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 

게 되었습니다. 성경말씀 위에 믿음의 확신이 자리 

잡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츠암가 

를 흥얼거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 

다는 것이 삶의 위로와 평안이 되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생각에 감사하 

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회개해야 할 것이 많은 연 

약한 죄인이지만 앞으로도 늘 기도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백형선(성도， 새가족앙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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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납의 십자' f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잉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끼고전 1 :18). 하나님께셔 

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 

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모진 고통과 수난과 
r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험한 고난을받으셨구l카!’ 라능 생각을 하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화개하며 어떤ι환닌콰 핍믿에 다가올 / - / - - 7 . 

지라도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i며 따라까리 
/ 

라 다짐해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 16:24). 

성금요일에 부를 찬송과 생명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 

게 하시며 주님 앞에 드려질 영광의 찬양을 이 죄인 감히 주를 찬 

양합니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 

니다. 주 하신 말씀 의지해.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일 힘쓰리. 내 

가 사는 것은 다 나의 것 아니요. 내 요k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주님 품 요k게서 내 영혼이 펑안해， 저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합께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써서 풍성한 은혜를 누 

리며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신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또한 매주일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놀라운 은총과 십7\}7} 

를 통해 회개케 하시며 거듭남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고 영원 

한 산 소망을 갖게 하신 예수님，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모 

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며 삶 속에서 역 

사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십자가의 고 

뇨빼 동참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마치는 

승리의 그 날， 주님 목 만나 웹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김미연 (집사. 1 3교구) 

주민 흥헌 2009년 4월 19일 @ 

사순절 새벽기도회와 성금요일의 칸타타 준비는 저의 일생에 가장 충요한 찬송 

달음의 시젠1었습니다 온 7}족이 금요찬양집회로 달려와 십자가 고난과 죽음E리고 뿔을 강 
망하며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은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며 나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찬양 가사 안 

으로 들어가 은혜로 찬송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체힘을 하게 되는 놀라운 기쁨의 시간을 맛 보 

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때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 

이 넘쳐 나왔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유치부 시절부터 충현에서 자라온 저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눈물 흘리는 기도의 사명을 주 

셨다고 늘 감사했지만 더욱 소중하고 감사한 것은 금요찬양집회 시간의 찬양의 기쁨이 넘쳐 

나는 것을 깨닫게 됨을 간증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사순절과 성금요일 찬 

<6l'준비로 집에서나 길을 걸을 때나 일을 하면서도 늘 찬송 부르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 !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든 성도들과 나에게도 늘 함께 하기 
를 기도하며 성금요일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은실 (권사. 18교구) 

tX E 벼하 Dfo차 
T =콕톨를‘- ‘-‘-

올해는 ‘성금요일’ 에 대해 그 어느 해 

보다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였 

고느뚜간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금식을 하고 연합찬양 

대에를 서기까지， 내 평생 경험했던 어느 성금요일과는 분명 달랐던 하루였다. 하 

지만 예배가 시작되니 내내 느끼지 못했던 허기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이래서 어 

디 찬양이나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정작 찬양을 하고， 성만 

ξ멸 하면서 나의 생각은 어느 새 바뀌게 되었다. 고운 목소리로 다른 사람이 듣 

기 좋은 찬양을 하고， 사료별해l게 칭찬 받고 돋보이고 싶었던 나었는데， 내 목소리 

는 여느 때와는 달리 차분하고 겹손해진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기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목이 곧은 나， 주님보다 사료단즐 의 

식하고 두려워했던 나， 누구보다 교만했던 나를 꺾으시고 오직 예배의 주인이시며 

찬양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다. 

다. 작년 12월부터 임마누엘 찬g때에 들 

어가면서 몇 주 후에 부를 찬양까지 미리 연습하게 되었고， 이번 성금요일 성효뼈 

배에 드려질 연합찬양 또한 그랬다. 이전에는 예배나 집회 때마다 그날 그날의 말 

씀 듣기에 급급했었지만 찬양대원이 되고 보니 설교말씀과 같은 내용의 찬양을 미 

리 불러보면서 그 가사에 대해 먼저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았다. 악하고 죄 된 입술임에도 주께서 귀한 도구로 삼으셔서 찬양으로 주의 말 

씀을 회중에게 외치고 선포하게 하심이 참 감사했다. 늦은 시간까지 매주 하는 연 

지휘자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거듭하여 부르면서 조금씩 

할 수 있었다. 그 깊이는 소리나.음 

시어인 찬양의 가사 속으로 

느낌이었다. 

찬양이 끝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랑. 그리고 놀라운 은총의 

복음과 성만효빼 대한 은혜로운 말씀이 끝나고 성찬의 시죠}이 되었다. 바로 그 순 

간， 내 배고픔의 고통은 이천여 년 전의 예수님이 당하셨을 엄청난 고통과 심한 

고난을 떠오르게 했고 이내 내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지금 

의 나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묘L큼 굶주리시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을 내 주 

님! 침 뱉음과 조롱과 비난 속에도 순한 어린 양처럼 순종하시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니에게 “떡과 죠띨 받으며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 

고 계셨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얼마나 감사한 날이며， 얼 

마나복된 시간인가!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시민이 되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놀라운 일이 바로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 

이 너무 감자해 가슴이 벅쳤다. 오늘만 폭식하고 내일부터 똘똘 굶는 어 

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 육신이 숨 쉬고 먹는 것처럼 내 영흔도 

기도로 호흡하고 영의 양식인 말씀도 많이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 주님! 어찌하여 이 게으르고 악한 종도 사랑해 주사 날마다 나 

에게 은혜를 베푼시나이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은혜 잊지 않 

고 늘 상고하며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주를 효F송하리이다. 아멘 1" 

한성하(집사， 임마누엘 찬앙대) 



후민흥현 제 1042호 

효받 소망합은 없었다. 처음 선교를。가기로 결심한 것부터 전적인 

냐의-쩍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팀 훈련과 네 차례의 심사를 거치며 내 
‘~~ 

입술로 모든 선교의 과정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맺하게 하셨을 때 참 감사했다. 개 

인적으로 선교 가지 못할 상홍펠1 대뼈 내가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 

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셨고， 모두 내려놓았을 때 크고 귀하신 것으로 

채워 주셨다. 

을 o}치고 축소활‘돌아오는데 계속 의문이 들었고주님께 질문했다. “주 

오늘 만난 영흔들을/ 정말 구원뼈 주실 건가완? 혜가 만난 영흔들이 주 
비해 두신 영흔 맞나요?’ 마음속의 이런 의문들을 팀원들과 나누었을 때 

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며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준비를 마치고 선교지로 향했다. 첫 사역 때， 나는 두려 

운 마음이 너무 컸다. 예전에 대학빼서 노방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전도지 

를 들고 사료띨에게 다가갔을 때 부끄러움을 떨칠 수가 없었다. 외국에서 온 이방 

인인 내가 그들에게 전도지를 보여주며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러 왔다고 감히 말 

이나 할 수 있을지， 또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 

면 어떻게 하냐 하는 걱정에 두려움이 컸다. 하지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담대흔띨 허락해 주셨고， 나의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못하는 일이 없게 하셨다. 

일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없는 죄인인 내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역 

내내， 주님이 당신의 방식대로 일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 인간적인 나의 

마음이 부딪쳐 너무나 어려웠다. 하지만 계속 복음을 전했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그들을 위해 주님께 그 영흔들을 맡긴다고 고백하며 기도했다. 그러자 점점 주님 

께서 해 주실 것을 신뢰하게 하셨고， 결국 주님은 사역 중에 나의 욕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셨다. 선교를 통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며 8박 9일 동 

안 동행해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예수님은알아계신다 

선교지에서 살아계시고 아름답게 이꿀어 주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사역지 한 곳 한 곳마다 준비하신 

영흔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특별히 초등학교에서 사역했던 시간들이 기억 

에 남는다. 우리와 함께 했던 운전기사는 우리가 초등학교 사역을 원하자 외국 의료팀이 방문한 후 아이들의 몸 

이 더 안 좋아져 학교에서 외국인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학교 사역을 포기할 수도 있 

었지만 주님은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를 통해 어리고 순수한 영흔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 어린 o}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묻고 불러 주며，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네라고 대답하며 나 

를 보며 생긋 웃을 때는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예뿔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옆에서 자신에게도 이름을 

물어봐 주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꾀고 탬 주기를 기다리는 또래의 다른 영흔들의 모습 또한 정말 

사랑스러웠다. 

주님이 그들을 흔t해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그들이 알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고 기도했다. 이런 기대감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료될을 만났기 때문에 더욱 간절했다. ‘우리가 전한 복 

음이 이 땅에서 과연 자랄 수 있을까?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 그 결과를 알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댐 주는 그들과의 잠깐의 만남은 선교팀 

모돼게 힘이 되었고， 예수님이 6μl려는 일은 반드시 이루심을 더욱 믿게 되었다. 예수님은 살O써신다. 그곳 

에서도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찬양을 받고 계신다. 선교지의 모든 자연이 주님을 찬양했고 예수님이 날 사 

랑하신다는 거룩한 말씀이 성경에 씌여 있다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또한 찬양하게 하셨다. 더불어 천국에서 그 

들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심에， 모든 영광은 예수님으로 시작됨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하다. 

이번 주에 졸발이는 신교팀 (l 개 팀) 

기 간 

4월 23일(목) - 5월 1 일(금) 

팀장 

김정배 

이정희(대학부 4텀) 

면재 사역중민 섣교됨 (2개 텀) 

기 간 | 팀 l 팀장 

4월 15일(쉬 -4월 23일(목) 

4월 16일(뢰 -4월 23일(목) 

예정호 

석귀수 

성지영 (대학부 3팀 ) 

주닝의 열매를기대하며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기쁜 고백이 있는 선교 

가 되길 기도하였다. 그러나 연약한 나 때문에 많은 아 

쉬움이 남는 선교였다. 이번 선교를 돌아보면 많이 아쉽 

다. 원래 전도도 잘 못할뿐더러 두려움이 많아 마음조차 

어려워 더더욱 전도를 못했기 때문이다. 선교지의 영흔 

들에게 복음에 빚진 자로 나아갔지만 하나도 갚지 못하 

고 기도해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너무 미안하다. 

선교지의 사료L들은 참 친절했다. 겉모습은 우리나라 

보다 못 살았지만 “집으로 들어가도 되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들어오라고 반져 

주는 사료띨을 보며 ‘마음이 꽉 닫혀 있는 우리나라 사 

료털보다 어쩌면 더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개’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또 아이들이 많았다.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주님께 말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만연해졌으면 좋겠습 

니다 

선교지는 복음 전파가 힘든 나라였다. 현지 경찰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여 여러모로 힘 

들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아직 들어 보지 못한， 그러 

나 듣기 원하는 참 귀한 영흔들을 보면서 앞으로 주님 

이 하실 놀라운 열매를 기대해 본다. “주님， 나의 입은 

끊임없이 죄악을 말하나 내가 외치는 예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나는 비록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팀 

이 전한 영광스런 그리스도의 이름은 선교지 땅에 온전 

히 뿌려져서 주님 원하시는 땅으로 열매 맺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숙현(대학부 2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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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량부 

십자까의 사랑으로 풍성한 ̂~i!" ’ o 

산 소망의 ."쁨으로 암썼던 부활절 아칭， 

아주 n}으 엿호플로 ."드하 ，4.f~부 off배징이 ~， .L. ’ n L O&: 드 , L. • 0--' 드 ML 

충떤복지관 지하 l층으로 짜다. 

그곳으로 매려까는 해단때서부터 플라턴 

그틀의 찬씀쇼리슨 정말 아릉다월다. 

때쑤암을 사랑하는 그플으l 엉혼들이 매끗였." 때문이다 

’ 사람부는 지적￡때와 X때|성장 
애를 까진 명제， 자매틀이 함깨! 

모여서 에뻐하고 에수닝을 만나 

는 믿음의 공동제입니다. 믿중풍 

(g}로， 부~l) 

’ 예배를 드리는 사랑부 지제틀의 
모습은 전사와 닫습니다. 표떤 

방식만 다를 뿐 찬송과 말씀을 

듣는 그틀의 마음이 정말뜨겁다는 껏을 말씀을 전할때마다느핍니다. tl얻센(옥A.'. 지도) 

’ 사랑부를 섬낄 때마다 암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다른 

교호!학교 부서와 달리 졸업이 

없'1 때문에 어럴 때부터 보던 

지제틀이 번g볍이 나와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이 암사합 

니다. O(장탁(~f.수잡A.f. 종무저링 

’ 가식없이 운수만 믿음으로 예수 
닝을 받아들이는 사랑부 지제들을 볼 때마다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fI준잉(교사， 교육부쟁 

, t뻐!서 삼림욕을 O~듯 사랑부 
막생들의 깨끗안 영혼들로 민 
애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5뻗(교 ..... f, 쇼g션고” 

’ 어느 날 제가 섬끼고 있는 학 
A"이 그나 배무 마쓰으 효자D~ 

C' A 를 

로 중얼꺼리는 모습을 보며 그 

틀이 가진 E때는 복음을 깨닫 

는 데 아무런 문쩨까 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그틀때게 복음을 전6뱃습니다. 

밑싼I(교A.f， 소방과) 

’ 오늘도， 제 아틀이 있는 유년부때서 부모초정예배를 드리는데 함때하지 못했습니다. 이저럼 

매번 저의 아들과 함메 할 수 없지만 그럼때도 제가 맡고있는 사랑부 지저!틀븐 제 삶의 활력 

소입니다. 매번 그틀과“사i료벤다는 맘때시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은 표떤마는 꺼라는 사 

실을 깨닫습니다. 믿흰아(교A.f， A.f랑l패 

’ 부서의 특성상 오랫동안 
사랑부를 섭끼고 있습니 

다. 꼬맹이시절부터 보아 

오던 막생들의 아름다문 

성장과정을 보며 주님의 

은빼를 새삼 느끼곤 합니 

다. 오늘도 그들과 몸을 부 

비며 예수님을 이야'1하며 

웰칩i 口짧활I 설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합니다. 

믿밍운A(2 ..... ' . 맏응2패 

’ 정말로 연약만 저였지만 주 
님께서 저를 복음의 도구로 

삼아주섰습니다. 그들을 통 

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1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 

정~/(교 ..... , . 맏응2패 

’ 모든 면에서 언약한 악샘들이지만 오이려 그 약 
함으로 민애 더욱 크신 주님의 사랑을 매주 경힘 

하고 있습니다. 장미연r교A.f. A.f~/2고” 

’ 서개고님르 토빼서 보으으 바로 깨다고 있어요 
。 00'

이영(익엠 

’ 에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종아요. 오은짙 

(~’썽 

번호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 새 가 룰응 ...., 

성명 교구 소속부서 

~머i스독 8 장년2부 

김희태 16 장년 1부 

박혜민 11 청년2부 

홍지현 22 청년2부 

황채영 22 정년2부 

;C자~'tl 드 lg 15 청년 1부 

키g으」스「 6 장년 1부 

이강훈 걷 ?<; EC=;나 3-'i"-

강성애 8 징년 1부 

강정남. 11 장년2부 

이금자 2 장년2부 

김백만 교역자 

박남미 청년2부 

-fd ~~므: 소년부 

-fd디 2J ~쇼극 유년부 

-fd χo 으μ- 16 대학부 

?g|으μ」차o 교역자 

배정매 정년2부 

키CiT 。TE?〈: T 。TLL예，-닙「 

김예준 유치부 

차진희 교역자 

이항란 교역자 

우태선 19 청년 1 부 

기C그 -닙「승。t 16 장년1 부 

& 
인도자 

조성옥(1 1 ) 

김영주(5) 

황규리(23) 

김금순(24) 

오광순(11 ) 

조윤재(22) 

이성숙(1) 

박 정 (7) 

박애희 (1 1 ) 

서자화(24) 

김 결 ( 1 6) 

박경혜(13) 

김봉화( 1 6) 

펀 。.
。

번호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Ot 
t::I 

성명 

김영혜 

시'-'스"-터-， 

박신구 

홍지연 

박병선 

나용주 

임세희 

이종원 

유세희 

서지미 

최숙혜 

송영진 

김부덕 

최수현 

한명옥 

김지연 

송원용 

정희윤 

김헌정 

최재원 

김채선 

전성민 

-τil ~ 'ð 

2009년 4월 19일 @ 

니 다 ~ 

쿄구 소속부서 인도자 
.• - ‘ 

김은진(2이 1 20 걷 ;,:;E c=;r나1규 •• i 

9 ~‘-口ζi↓-님r 김성자(9) 

11 장년 1 부 심정례(2) 

11 장년 1 부 심정례(2) 

11 ~~.!:닙「 심정례 (2) 

9 대학부 박차화(9) 

17 정년 1 부 김기정(4) 

18 ::ll드o드-닙「 이연준(15) 

11 ~드。「닙- 오명준(1 1 ) 

9 장년 1부 전은실(18) 

11 징년2부 이월산(5) 

16 ‘ :1l E.!:닙「 장혜남(22) 

9 장년 1 부 김앙숙(6) 

22 정년2부 최수진(18) 

10 장년 1 부 한명지( 1 1) 

4 청년2부 최연희(4) 

9 정년2부 서귀순(9) 

정년 1부 강신순( 1 ) 

5 청년 1부 강영흐1 ( 1 2) 

6 청년 1부 손기영(9) 

8 장년2부 윤병식(8) 

대학부 고정순(2) 

23 대학부 이숙희(18) 

] 
* 흥흰교회의 얀 가혹이 되기l 원하씨는 흩온 혼당 203호 재가혹톨톨실로 오).J기 바를U다. * 



0 2009년 4월 1 9일 추낀흉헌 저11042호 

교피쇼석 

모 g 

집사회 4지회(4.8 . 12 . 16 .20 . 24교구) 기도회 
일시 : 21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 베다니흘 

2. 권사회 연합 월례회(1 ，2 ，3，4지회 시무 은퇴권사) 

일시 : 22일(수) 12:40 장소 갈릴리훌 

3 집사회 3지회 기도원 기도회 
일시 : 24일(금) 23:30-24:30 장소 충현기도원 

4. 남 녀전도회 회장 월례회 
일시 : 26일(다음 주일) 15:10 장소 ’ 제1교육관 407호 

5 집사회 5-17대 기도회 

일시 26일(다음 주일) 찬양예배 후 장소 · 베다니훌 

6. 권사회찬앙언습 

일시 . 매주일(6월 7일까지) 15:00 장소 ’ 갈렬리흘 

7. 집사회찬앙연습 

일시 ‘ 매주일(6월 14일까지) 15:20 장소 제1교육관 307호 

10il구 세엉g 초청뭘꾀 

일 시 : 19일(오늘) 14:00 
장 소 : 본당 지하1층 O맨홀 

19교구 g생흘린 

일 시 : 21일(화) 10:00 장 소 충현기도원 

1교구 g엉흘린 

일 시 : 21일(화) 1030 장 소 : 베다니흘 

8교구 g성흘린 

일 시 : 21일(화) 18:00 장 소 : 충현기도원 

연교힌어 훈련 

일 시 매주일 15:00 

21교구 훌훌월 현도집피 
일 시 19일(오늘) 1400 
장 소 : 제1교육관 507.호 

5교구 g엉흘린 

일 시 23일(목) 10:30 장소 :충현기도원 

23교구 g엉흩린 

일 시 : 25일(토) 10:00 장소 충현기도원 

17교구 훌톨월 천도정외 

일 시 : 26일(다음 주일) 14:00 
장소 영아부실 

활웰 충흰 7톱으l 창 
“하나닝 이예 냐률 지져주소셔 내"J~ 주께 피하냐"l다” 

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 
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톨새 

1 신정호 은퇴권사(박진완 집사의 모친 · 박냥이 집사의 시모， 

17교구 역촌구역) 11 1 일 별세 ， 13일 장례 

장 소 저11교육관 405호(내몽골) 501호(캄보디아) 504호(우크라이나) 505호(몽굴) 

507.호(네팔) 508호(인도) 510호(베트남) 

델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뭇(빌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 
회(마 16 : 18)로 세워 주소서. 

a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 : 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문이 양성(담 
전 4:6)되게 하소서. 2 곽순덕 타교성도(임현숙 권사의 모친 · 신동수 집사의 장모， 4 

교구 상익삼성구역) / 12일 별세 ， 15일 장례 
2009년도 쩌12자 악습 빛 삐|례식 

3 이준기 성도(16교구 신당1구역) 113일 별세 ， 15일 장혜 닐찌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딩 1.1 . 1 전도(딛 1: 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 
주로영접하게하소서. 4. 이진규 성도(이양순 성도의 부친， 16교구 신당2구역) / 15일 

별세 ， 17일장혜 4월 19일 
1교시 

15:00-15:50 
교회론 교육관 

(박용현옥씨 :m호 

구원론 교육관 
(01광현목사) 뼈호 

유아세헤란? 
(탁정헌목사) 

교육관 
301호 g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 

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7}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샤 (벤전 2:9)가 되게 하소서. 

곁혼 
(오늘) 2교시 ‘ 문당 교구별 문답 교구별 

16따16:때 장소 장소 / 

1 김하경 군(김단용 장로 강순회 권사의 아들， 18교구)과 박선 

영 앙(박차천 집사 이금숙 권사의 딸， 14교구) .; 24일(금) 

12:00, 충현교회 갈렬리흘 

4월 26일 

(댐주일) 
찬양예배 

성인학습 세려|식(찬양예배 ， 본당) 

오후 4시 30분까지 입실 바람 

유아 
세례식 

(오후 3시，갈릴리훌) 

오후2^1}:)분까지 입실바렴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녹 2:36)를 통하여 금요 
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새벽기도회 (4 /20 -4/26) 

2o (월 ) I 21 (화) I 22 (수) I 23 (목) I 24 (금) I 25 (토) I 26 (주일) 

a 충현의 재단(유지 · 동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 
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 

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 : 15)되게 하소서. 

설교자/기도자 | 김생관/김환기 | 유현철/김명성 | 최성득/윤용현 | 황진섭/전성욱 | 유재진/윤민재 | 강명구/최문실 | 최강전/전은희 밍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 
직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담후 2:3)이 되게 
하소서. 

설 교 본 문| 막 13 : 1 -2 호 7 : 1 -7 호 7:8-16 호 8 : 1-7 호 8:8-14 호 9 : 1-9 호 9:10- 17 

예배 담당 (4 /22 -4/26) 

날짜 예배 설 교 사회 기도 찬양 | ~시간 연속 기닭 : 본당 iDl호 l 
수요 I 생명을 택하라(신 30:19-20) 김성관 목사 최강전 이소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옴(호산나 찬양대) 

4/22 
수요 II 베드로의 통곡(녹 22:61-62) 박인기 목사 송제호 오영선 성자의 귀한 옴(실로암찬양대) I필률굉E훌쾌. 

4/24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이성진 예루살렘찬양대 /클라리넷강혜경 /소프라노김예진 

주일 I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5) 이재현 목사 최진철 이태식 〈여빼전찬양〉 

주일 II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5) 김철규 목사 이재영 최지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외 /플룻 노은영(전임 연주자) 

4/26 
주일 m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자(창 35 :1-5) 김성관 목사 이희식 조종환 예수가래를부르는소리 외 / 바이올린 01새롬(할렐루야오케스트라) 

주일 W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자(창 35:1-5) 박준식 목사 윤수일 윤석민 어려운일당할때외 /플룻노은영(전임 연주자) 

주일 V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자(창 %‘1-5) 강호성 목사 유현철 김태식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외 /소프라노 김현정(벤엘 찬양대 솔로01스트) 

주일찬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호 6:1-2) 김성관 목사 강현철 장철규 가브리엘 여성중창단/ 임마누엘 찬양대 /사랑부 

예배및집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짧 031-766-5425) 섬·기·는·분· 틀 ] 

구분 시 간 
오전 7:00 

II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 :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 :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요예배 I 오전 11 ’ 00 II 저녁 7:30 
급요찬양집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 매일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ι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l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i' %I .!j!-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τ;z. τcr 이2 .!j!-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중둥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τL % ~님 오전 11 :00 제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장소 • > 차 량 

보」 단 u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 드리는주일 m부 예배는 영어1 중국어1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N부 예배는 스리링 
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됩니다 

본당 

본당 
보」 단 g 

본당 

해1때%없JS t때S벼tions in 티빙lish ， Chinese, Ja따1ese 
and Sign Language are av빼ble at 뼈 Eleven ücl얘〈 
Woπ>hip 않Moe， and Sri 때kan ， Chinese, Mongc 뻐n ， 
Russian. Hindi ar떼 Ir떼oneslarl are 허sc aVaJ녕ble at the 
üneücl얘<W，αship 않Moe 

구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휠리훌 

사랑부 오전 11:0 복지관지하1층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00(성인) 

탁아부 (주) 오전 8:30-오후 6때 
선교관 1충 

(금)저녁 7:00-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훌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우|임목사 김성관 

·시무잠로 · 부목 사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이창호 차신득 박인기 정진호 김익환 장 훈 이회식 
딩회서기 째정위원장 용얻기도원깅 진도위원 세3교육위원징 어~fCf.부 제2교쩌원회 제1교퓨{원회 12교구 선교위원회 

이총석 임무천 행 진정흥위원용징 전 재징홍위렬 검단용 하종철 안치원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친앙위원징 징교구징 원 18.교구장 5교구 2교구 18교구 띤집국 6교구 

한총규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안통현 이재영 윤수일 황진섭 유재진 강병구 
기획위원 -ALg。iT6X。l 신교위원징 긴옆{원 E션3부징 칭년2부 3교구 1교구 새가즉S욱부 11교구 

황의만 검구형 최윤댁 로 이임계친S인때징 박덕양 김철규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김완수 
12과징 쩨2교육위원장 23.교구징 실 시설영신부장 20교구 17교구 대학부 4교구 외신부 

이태식 박홍규 권영옥 조종환 배춘식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강현철 이광현 
11교구징 봉사위원징 예배위원앙 지 2교구위원징 치링E때부징 Z교구 23교구 24교구 9교구 16.교구 

김영달 이실호 최지융 노영한 박철구 강호성 융요한 검근영 박준식 최진철 
기획위원징 전도위원 긴휠{원장 19교구장 9교구장 21교구 15.교구 칭년1부 8교구 19.교구 

정챙길 신상수 고체숭 강철형 김영은 정민권 김7창교구성 이재현 이순식 안일찬 
집언2특쩡 찌징위원 7교구징 기획위원 기획위원 14교구 초등부 중등1부 jl~!i!규; 

이달욕 장철환A 김숭곤 합철주 융석민 송제호 김성헌 김백만 김운창 
소년부징 얘기즉등록실징 깅사위서기 17교구장 예배위원 중등3부 중등2부 

정선현 안석현 김연근 김깅사창위국원 김중선 ·여전도사 
24교구장 제1교구위원징 잉로원추진위원 유년부징 

엄창식 진학래 김신국 전계식 장숭규 윤인숙 김연식 홍순얘 이욕주 김말자 

영유초중g시실정 동산부징 1교구징 예배위원 
15교구 3교구 5교구 18교구 16.교구 

전응배 석 영식 구재완 재 송1교두육위업원 유상태 
김정연 강덕필 최12문교구설 전은회 김14정교구;<} 

20.교구장 O맨친엠징 중등2부징 교맑{원정 틱이부징 
8교구 21교구 10교구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정창수 엄복섭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한성임 임태주 

중등1부장 진도위원징 선교위서기 2교구정 기벽앨진웹징 
4교구 20.교구 2교구 7교구 17교구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김태식 김철환 강영미 옥9미교구차 이복순B 전영회 이혜숙 

15.교구징 외신부장 4교구짐 당회!려기 16.교구장 
Z교구 11교구 19.교구 6교구 

김연태 김종홍 장철환B 정태동 이세영 황칭순년1부란 김 24.정교구운 강 1옥교구련 정 23.원교구엄 서명란 

10.교구징 영이부징 깅Af위원징 유이부장 열옐루olð엠정 
13교구 

이성섭 장철규 이똥보부신정 이 13교상댐해 김성호 
조현영 차진회 이향란 
고등부 ’ 기도원부징 21교구징 5교구징 

조중민 이호얼 추병창 최세진 김흥기 ·사랑부지도 신범식 ·외선부부지도 강영기 
8교구징 초등부징 유치부징 잉of누열빵때잉 때H때부징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박광식 류기명 박성명 이상복 지규성 
‘ 6교구징 14교구징 새가즉앙육부징 징년1부징 정년2특i징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박종윷 
대회부징 ·선교사송요한 

l~좋잉iiìJ.l. Publ!!hed by효쁘으 )ghy~.!!.. Church Press 


